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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 among psycho-social factors regarding child 
neglect and abuse using the data from the 2013 Korea National Survey on Children and Youth. Methods: Data from 
a sample of 1,062 primary caregivers with young children were analyzed with the SPSS and AMOS programs to 
examine the interrelationships among depression, parenting stress, marital satisfaction, parent-child attachment, 
and child neglect or maltreatment. Results: Depression, stress, and attachment had a direct influence on child neglect 
and abuse. Satisfaction with marital relationship, parenting stress, and attachment were found to play mediating roles 
in accounting for child neglect and abuse, explaining 12% of the variance. The results of multi group path analysis 
showed that some coefficients were different according to the age group of the children. For caregivers with infants, 
parenting stress did not predict either attachment or child maltreatment, whereas for caregivers with toddlers, depres-
sion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attachment. Conclusion: In order to prevent child maltreatment, efforts should 
be made to develop community-based psycho-social support interventions focused on marital relationship as well 
as parent-child dyads and to provide practical child care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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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014년 학대피해아동현황보고에 따르면, 매년 증가하는 아

동학대 발생건수는 전년도에 비해 3,231건 증가한 10,027건으

로 나타났다. 이 중 만 6세 미만은 2,310건으로 23%에 달했고, 

학대로 인한 사망 아동 2,338명 중 약 15%가 영유아였다[1]. 성

장 발달의 결정적 시기인 영아기 및 인격과 자아형성의 기초를 

다지는 유아기 아동을 돌보는 주양육자는 자녀 발달에 직접적,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생애 최초의 환경이다[2]. 하지만 2014

년 국내 아동학대의 86%가 가정 내(8,610건)에서 발생했고, 학

대행위자 중 82%는 부모로(8,207건) 나타났다[1]. 양육자에 대

한 의존성이 높은 취약한 영유아 아동은 자기 보호와 의사 표현

이 한정적이라 방임 혹은 학대 피해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

고, 생존과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학대 피해의 조기발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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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사례 관리 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집단이다. 

영유아의 방임 및 학대는 뇌 발달에 치명적인 외상적 경험

(traumatic experience)으로 심각한 정서, 심리, 행동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양육자의 학대는 스트레스 독성

(toxic stress)으로 작용하여 뇌 화학 반응과 구조적 변화를 유

발하여 정신 및 행동 기능 문제를 유발하며, 방임의 경우 만성

적으로 자극을 주지 않거나 어떠한 특정 시기에 필요한 발달 자

극이 부족하게 되어 아동 발달 지연 혹은 부재라는 심각한 부작

용을 낳을 수 있다[2,3]. 아동 학대와 장기적 건강 문제에 대한 

체계적 고찰 결과 성적 학대 뿐 아니라 신체 정서적 학대와 방

임은 우울증과 같은 정신 장애, 약물 중독, 자살 시도, 성병 및 

무분별한 성행동 등 심각한 건강과 만성적 질병 문제 초래로 사

회적 비용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이었다[4]. 자녀의 영양, 의

복, 개인위생, 보호 및 건강관리와 같은 신체적 요구를 충족시

키지 못하는 신체적 방임(physical neglect), 애정과 돌봄을 소

홀히 하는 정서적 방임(emotional neglect), 교육에 대한 관심

과 감독 부재인 교육적 방임(educational neglect) 등 다양한 

유형의 방임은 학대와 마찬가지로 아동의 행동 문제, 자아탄력

성 부족, 인지 ․ 정서적 발달 장애와 같은 단기적 부작용이 나타

나게 되고, 추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애착 형성 장애, 난폭

성 증가, 비행과 가출 등 장기적인 부작용을 동반할 수 있다[5]. 

Berthelot 등[6]은 어린 시절 방임과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는 

어머니의 자녀의 대부분이 불안정하고, 혼란형 애착을 띄는 것

으로 나타나 해결되지 않은 외상(unresolved trauma)의 잔상

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애착의 세대 간 전이를 검증한 바 있

다. 따라서 아동방임 및 학대 문제는 단순히 한 세대의 가정에 

국한된 문제 아니라 아동의 미래와 다음 세대의 건강한 가족 및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필히 예방되어야 하는 시급한 문제임이 

틀림없다. 본 연구를 통해 영유아를 돌보는 양육자의 심리사회

적 요소와 방임 및 학대 간의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성

장기 아동의 최적의 성장 발달과 가족 건강성 증진을 도모하는 

안전한 양육 환경 지원 전략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아동방임 및 학대를 초래하는 위험 요인으로 양육자의 

우울 및 양육 스트레스를 고려해 볼 수 있다. Stith 등[7]의 메타 

분석 결과, 양육 스트레스는 방임과 학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고, 유아 부모가 우울군인 경우 자녀를 방임 할 

확률이 2배 높았다[8]. 모성 우울은 영아와의 정서적 유대 관계 

형성 장애를 초래하며[9] 양육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결정 요인

이었다[10]. 유아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언어적 학대를 초

래하는 요인이었고[11], 아버지가 우울을 호소할 경우 신체적 

학대를 할 확률이 우울하지 않은 아버지보다 4배 높게 보고되

었다[12]. 따라서 주양육자의 우울 및 양육 스트레스는 아동방

임 및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고려할 인자로 보인다. 

또한, 아동방임 및 학대의 세 번째 선행 요인으로 부모-자

녀 간의 애착을 고려할 수 있다. 생애 초기 주양육자와 영아 

간의 사회적 관계인 애착은 부모 역할 이행(transition to pa-

renthood)에서 부모 역할 발달의 핵심 요인으로[13], 아동의 

인지 ․ 사회, 정서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성인이 된 후 

행동 문제와 관계 형성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14]. 

초기 영아 가족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애착 기반 중재들은 아동

방임 및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효과가 검증되어 국외에서 정부 

혹은 지역사회 기반으로 활발히 이루어져오고 있다[15]. 

애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주 양육자의 우울, 부부 

혹은 결혼 생활 관련 변수, 양육 스트레스를 개별적으로 검증한 

연구가 시도되어왔다. 첫 번째로 주양육자의 우울과 애착 간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우울과 같은 부모의 정신 건

강 장애는 출산 후 부모 역할 이행에서 자녀와의 애착 형성에 장

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9,16,17]. 

산전 우울은 영아가 1세가 되었을 때의 애착 장애와 관련 있었

다는 연구[18], 모성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는 3~5세 유아

의 불안정한 애착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19], 주 양육자의 우울 

증상은 4세의 전 학령기 아동의 애착 형성을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20]를 종합해 볼 때 영유아 아동을 돌보는 부

모-자녀 애착의 선행 요인으로 우울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결혼 생활 만족은 부모-자녀 애착 형성에 기여하

는 요소이며, 우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요인이다. 부모 역할

로의 이행에서 부부 관계 요인은 자녀 양육 형태에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부모-자녀의 애착 형성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고[13,16], 임부가 결혼 생활에 만족하는 경우 태아에 대

한 애착이 높았으며[21], 어머니가 결혼 생활 갈등을 적게 경험

할수록 유아의 애착은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19]. 한편, 산

후 6개월에서 30개월 결혼 생활 만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우

울이 확인되었고[22], 여성의 임신 초기부터 21년에 걸친 종단

적 연구를 수행한 Najman 등[23]에 따르면 결혼 생활의 질 감

소는 모성의 우울 증가와 양방향적인 인과관계를 띄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 출산은 부부의 상호작용에 다양한 스트레

스를 초래하여 우울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으로 우울은 결혼 생

활 만족에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결혼 

생활 만족은 부모-자녀 간 애착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인

임을 간과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애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양육 스트

레스가 있다. 0~3세 아동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24]와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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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유아 어머니를 포함한 선행연구[19]에서 양육 스트레스는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방임 및 학대와 

대뇌 발달과의 연관성을 고찰한 Glaser[3]가 제시하였듯이 애

착은 스트레스의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하는 역할로 아동의 최

적의 성장 발달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아동방임 및 학대 예방을 

위해 고려할 부모-자녀 관계 요인이라 사료된다.

선행연구들을 종합하면, 양육 스트레스, 우울, 애착은 아동

방임 및 학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우울, 애착, 결혼 생

활 만족은 다른 변수들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영유아를 돌보는 주양육자의 심리 사회

적 변인들과 학대 및 방임의 종합적인 관련성과 심리 사회적 변

인들이 아동 학대 및 방임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경로로 

얼마만큼의 설명력을 지니는 지에 대한 이론적 모형을 제공하

는 연구는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선행연구와 문헌고찰

을 통해 부모 역할 발달 및 실제 양육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이

라 생각되는 심리 사회적 변인들과 아동 학대 및 방임의 가설적 

경로 모형을 구축하고 검증하고자 한다. 특히, 아동의 발달 단계

가 영아기(0~2세), 유아기(3~5세)에 따라 신체, 인지, 정서 및 사

회적 성숙도와 발달 특성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연령대 별 아동

방임 및 학대 경로 모형 차이를 탐색하여 아동의 생애 주기별 최

적의 성장 발달을 돕는 가족 지원 정책 방향과 함의를 제공하고

자 한다. 최근 아동방임 및 학대가 국내 사회정치적 이슈로 부

각되면서 효과적인 조기 예방 중재 전략 논의와 추진이 시급한 

상황이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아동방임 및 학대 가정 고위험

군 선별, 조기 중재 및 건강한 가정환경과 양육 지원을 통해 영

유아의 최적의 성장 발달과 가족 건강성을 도모하는 중재 프로

그램 개발, 적용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영유아를 양육하는 주양육자의 아동방임 및 학

대 경로모형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

과 같다. 

 선행연구와 문헌고찰을 바탕으로 도출된 심리사회적 변

인들과 영유아를 돌보는 주양육자의 아동방임 및 학대를 

설명하는 가설적 경로모형을 구축한다. 

 가설적 경로 모형과 실제 자료간의 부합도 검증을 통해 영

유아를 돌보는 주양육자의 방임 및 학대를 예측하는 최종 

경로모형을 제시한다.

 영아(0~2세), 유아(3~5세)에 따른 아동방임 및 학대 경로 

차이를 확인한다. 

연 구 방 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3년 아동

종합실태조사[24] 자료를 2차 분석하여 영유아를 돌보는 주양

육자의 아동방임 및 학대의 경로 모형을 제시하기 위한 경로분

석 연구이다. 

2. 연구의 개념적 기틀 및 가설적 모형

본 연구는 문헌고찰과 선행연구를 토대로 0~5세 영유아를 

양육하는 주양육자의 아동방임 및 학대 경로 모형을 구축하였

다(Figure 1). 방임 및 학대 경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위험 요인으로 밝혀진 우울[8,12] 및 양육 스트레스[7,10, 

11], 아동의 건강한 뇌 발달을 도모할 뿐 아니라 아동방임 및 학

대를 예방하는 요인으로 거론되는 부모-자녀 애착[2,3,15]을 

외생 변수로 포함하였다. 우울은 자녀와의 애착 형성을 방해하

고[9,16-20], 양육 스트레스를 심화시키는 요인[10]이며, 낮은 

양육 스트레스는 안정 애착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는 선행연구

결과[19,24] 및 애착은 스트레스를 방어하는 완충 역할을 하여 

대뇌 발달에 기여할 수 있다는 Glaser[3]의 연구를 기반으로 매

개 변수로 양육 스트레스, 애착을 포함하였다. 결혼 생활 만족

은 애착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13,16,19], 우울

이 결혼 생활 만족을 저해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연구들[22,23]

을 참조하여 본 연구의 가설적 경로 모형을 구축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 아동방임 및 학대 가설적 모형에 포함된 외생 

변수는 우울, 결혼 생활 만족, 양육 스트레스, 부모-자녀 애착, 

그리고 내생 변수에 결혼 생활 만족, 양육 스트레스, 애착, 방임 

및 학대를 포함하여 구성하게 되었다. 

3.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해 사용한 통계 데이터는 2013년 아동종합실태

조사[25] 자료로 2013년 11월 8일부터 2013년 12월 15일까지 

전국의 만 18세 미만의 아동의 주양육자 및 아동을 대상으로 면

접원이 직접 가구 방문하여 진행된 것이다. 실태조사의 목적은 

아동복지법 제 11조를 근거로 매 5년마다 아동 성장환경, 발달

주기별 정책수요에 대한 실태 파악으로 2008년 이후로 2번째 

실태조사이다. 통계청 인구 주택 총 조사로부터 일반 2,508가

구, 보건복지부 사회 복지 통합 관리망 행복e음 전산망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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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Hypothetical path model diagram.

기초수급 및 차상위 1,499가구를 포함한 총 4,007 아동 가구가 

표본으로 추출되어 조사가 이루어졌다. 만 9세 미만 아동은 주

양육자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면접 조사에 참여하였고,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생년월일이 빠른 아동을 대상으로 조사

가 진행되었다. 어머니가 함께 살 경우 가능하면 어머니를 조사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주 양육자를 찾아서 조

사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총 4,007 아동 가구 중 부모가 

0~5세 영유아의 주 양육자이며, 배우자가 있는 사례를 추출해 

1,062개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Kline[27]에 따르면 일반적인 경로 분석에서 100명은 작은 

표본수, 100~200명은 중간 정도의 표본수, 200 이상을 큰 표본

수로 보고 있으며, 복잡한 경로 모형 검증에 필요한 이상적인 

표본 크기는 200개 이상으로 본다. 2013 아동종합실태 조사에

서 영유아 아동의 양육자 약 282만 명 기준으로 학대율 3.4% 미

만, 방임률이 2.5~13.5%로 조사되어, 본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론적 표본 수를 반영하기보다 방임 및 학대 경험이 있는 

부모를 최대한 포함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었다. 따

라서 본 연구대상 기준을 충족하면서, 주요 변수인 방임 및 학

대 경험, 우울, 애착, 양육 스트레스, 결혼 만족 설문에 대한 응

답이 누락되지 않은 대상자를 선별하여 최종적으로 1,062명의 

자료가 경로 모형 검증에 사용되었다. 

4. 측정 변수 

1) 우울

2013 아동종합실태조사[25]에서 주양육자의 우울감을 측

정하기 위해 11문항의 축약형 한국판 역학연구센터 우울 척도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CES-D)

를 이용하였다. 이는 ‘먹고 싶지 않고 식욕이 없다’, ‘상당히 우

울했다’,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세상에 홀로 있는 듯

한 외로움을 느꼈다’, ‘마음이 슬펐다’등의 총 11개 문항으로 4

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1주일간 얼마나 자주 느꼈는

지에 대하여 ‘극히 드물다(1일 미만)’ 1점, ‘가끔 있었다(1~2

일)’ 2점, ‘종종 있었다(3~4일)’ 3점, ‘대부분 그랬다(5일 이상)’

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비교적 잘 지냈다’, ‘큰 불만 없이 생활

했다’의 2개 문항에 대해서는 역코딩을 실시해 점수가 높을수

록 우울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
는 .82로 나타났다. 

2) 결혼 생활 만족

아동종합실태조사[25]에서 결혼 생활 만족도는 캔자스 결

혼 만족 측정도구(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 KMSS)

를 수정 ․ 보완한 문항을 이용하여 ‘귀하는 현재 결혼생활에 만

족하십니까?’에 ‘매우 불만족 한다’(1점), ‘불만족한 편이다’(2

점), ‘만족하는 편이다’(3점), ‘매우 만족한다’(4점)으로 응답하

도록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 생활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3) 부모-자녀 애착

아동종합실태조사[25]는 부모와 자녀의 애착 정도를 측정

하기 위해 ‘말이나 웃음 등에 반응을 보인다.’, ‘신체 접촉을 좋

아한다.’, ‘서로 눈 맞춤을 한다’, ‘상호작용하는 동안 함께 웃는

다.’ 4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별로 그렇지 않

다’(2점), ‘그런 편이다’(3점), ‘매우 그렇다’(4점)로 응답하는 4

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자녀 애착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는 .86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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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육 스트레스

아동종합실태조사[25]에서 양육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자녀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내 생활의 많은 부분을 포기하

고 있다고 느낀다.’, ‘자녀가 생긴 이후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거의 할 수 없다고 느낀다.’, ‘자녀와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

고 따뜻하게 대하려고 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아 괴롭다.’ 등 5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의 5

점 척도를 설문조사에 반영하였다. 최저 5점에서 최고 25점으

로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는 .87로 나타났다. 

5) 아동방임과 학대

아동종합실태조사[25]에서 아동방임 및 학대 실태를 파악

하기 위하여 Straus 등[25]의 Parent-Child Conflict Tactics 

Scale (CTSPC) 척도를 응답자 가해 경험 형태로 수정하여 아

동의 주양육자에게 설문을 시행하였다. 방임의 경우 ‘혼자 두

면 안되는 경우에도 혼자 집에 있게 했다.’, ‘애정을 표현하거나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 없었다.’, ‘제대로 끼니를 챙겨주지 못했

다(챙겨주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지 

못했다(데려가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술이나 약물에 취해 

아이를 돌보는 데 문제가 있었다.’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학대

를 파악하기 위한 문항은 ‘자녀를 발로 차거나 깨물거나 주먹

으로 때렸다.’, ‘주위의 물건을 던져서 아이가 맞았다.’ 등의 신

체 학대 관련 5문항, ‘자녀에게 너만 없으면 속이 편할 것이다’

와 같은 말을 하였다.’, ‘멍청한 것, 개만 못한 것, 바보자식과 같

은 모욕적인 말을 하였다.’, ‘자녀에게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꾸짖은 적이 있다.’의 정서 학대 관련 3문항 총 8문항으

로 구성되었다. 총 13문항에 대해 ‘전혀 없었음’(1점), ‘1년에 

1~2번 정도’(2점), ‘2~3개월에 1~2번 정도’(3점), ‘한 달에 1~2

번 정도’(4점), ‘일주일에 1~2번 이상’(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

록 자녀 방임 및 학대 행위를 한 경험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는 .73으로 나타났다. 

5.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을 위해 SPSS 22.0과 AMOS 18.0 프로

그램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우울, 결혼 생활 만족, 부모-자

녀 애착, 양육 스트레스, 아동방임 및 학대 간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 사용된 통계분석 기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

의 일반적 특성과 측정 변인의 일반적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빈

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둘째, 각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측정변인이 다변량 정규분포성 가정을 충족하는지 알아

보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고, 다섯째, 양육 스트레스와 

아동 학대에 대해 심리 사회적 특성들의 직접, 간접 효과를 입

증하기 위해 측정모델과 구조모델을 분석하였다. 모형의 적합

도 지수로는 표본 크기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x2와 함께 표본

의 크기에 비교적 덜 민감하고 모형의 간명성을 반영할 수 있는 

RMSEA, TLI 및 CFI와 NFI를 보완적으로 사용하여 모형의 적

합성을 평가하였다[27]. 최대 우도법(maximum likelihood 

method)을 사용하여 모수 추정을 하고,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

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절차를 

이용하였다. 아동의 연령대 별 경로의 통계적 유의성에 대한 차

이를 검증하기 위해 0~2세 영아기, 3~5세 유아기로 하여 다중

집단분석(Multi group analysis)을 시행하였다. 

연 구 결 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주 양육자인 부모 1,062명 중 어머니 991명(93.3%), 아버지 

71명(6.7%)으로 나타났고, 아동의 연령대는 3세 미만 489명

(46.0%), 3~5세 573명(54.0%)이었다. 가정의 특성은 일반(비

빈곤) 77.5%, 차상위 11.1%, 기초 수급 11.4%로 나타났고, 부

모의 학력은 고졸 이하가 461명(43.4%), 대학 졸업 이상 596명

(56.1%)으로 나타났다. 현재 경제활동 상태는 실업 혹은 비경제

활동 인구가 683명(64.3%),직업이 있는 경우 362명(34.2%)이

었다. 결측치는 1,062명 중 학력 0.5%, 경제활동 상태 1.5%였다. 

2. 측정변인 간의 상관행렬 및 기술 통계

본 연구의 측정 변인 간 상관행렬 및 기술 통계를 Table 1에 

제시하였다. 연구 관련 변수의 평균을 살펴보면, 우울은 44점 

만점에 16.59±4.83점, 결혼 생활 만족은 4점 만점에 3.10±0.47

점, 부모-자녀 애착은 16점 만점에 14.39±1.79점, 양육 스트레

스는 25점 만점에 12.60±4.43점, 아동방임과 학대는 65점 만

점에 13.78±2.09점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가설모형을 검증하기 전 측정 변인들 간의 상관계수 

및 각 측정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분석한 결과, 우울, 결

혼 생활 만족도, 부모-자녀 애착, 양육 스트레스, 아동방임과 학

대 간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우울감이 심할수록 결혼 생활 만족도가 낮고(r=-.27,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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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rrelation Coefficient,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Study Variables (N=1,062)

Variables
Marital

satisfaction
Parent-child
attachment

Parenting
stress

Child neglect
& abuse M±SD Kurtosis Skewness

r (p) r (p) r (p) r (p)

Depression -.27
(＜.001)

-.17
(＜.001)

.35
(＜.001)

.28
(＜.001)

16.59±4.83 2.27 1.30

Marital
satisfaction

.16
(＜.001)

-.13
(＜.001)

-.13
(＜.001)

 3.10±0.47 3.15 -0.08

Parent-child 
attachment

-.14
(＜.001)

-.21
(＜.001)

14.39±1.79 -0.12 -0.81

Parenting stress .19
(＜.001)

12.60±4.43 -0.81 -0.12

Child neglect 
& abuse

13.78±2.09 3.48
(2.99†)

13.62
(9.12†)

†Value after log transformation.

부모-자녀 애착도가 낮고(r=-.17, p<.001), 양육 스트레스가 높

고(r=.35, p<.001), 아동방임 및 학대 경험 횟수가 많은 것으로

(r=.28, p<.001)나타났다. 결혼 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부모-

자녀 애착도가 높고(r=.16, p<.001), 양육 스트레스가 낮고

(r=-.13, p<.001), 아동방임 및 학대 경험 횟수가 적은 것으로

(r=-.13, p<.001)나타났다. 부모-자녀 애착이 높을수록 양육 스

트레스가 낮고(r=-.14, p<.001), 아동방임 및 학대 경험(r= -.21, 

p<.001)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육자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아동방임 및 학대 경험이 많았다 (r=.19, p<.001).

경로 분석의 기본가정인 정규성을 충족하는 지 확인하기 위

해 변수의 정규성 검정 결과, 우울, 결혼 생활 만족, 부모-자녀 

애착, 양육 스트레스가 왜도의 적정 기준인 절대값 3, 첨도의 기

준 범위인 절대값 10 이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6]. 아동방

임 및 학대의 경우 변수 특성상 자료가 첨도 13.62, 왜도 3.48로 

편포되어 있어 정규성 가정을 충족시키기 않았으므로 log값으

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3. 가설적 경로 모형 분석

1) 모형의 적합도 검증

연구에서 제시한 가설적 경로 모형을 수집된 자료가 잘 설명

하는지 평가하기 위해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 x2은 3.84 (p= 

.147), 적합지수(GFI)=.99, 비교적합지수(CFI)=.99, 표준적합지

수(NFI)=.99, 비표준적합지수(TLI)=.98, 근사오차평균제곱의 

이중근(RMSEA)=.02로 모든 적합도 지수가 기준치보다 높은 적

합도를 나타내(x2의 p≥.05, GFI, CFI, NFI, TLI≥.90, RMSEA

≤.05) 높은 적합도를 나타내 모형의 적합성을 증명하였다.

2) 경로 모형의 모수치 추정 및 유의성 검증

본 연구의 경로 모형의 표준화 경로 모수치를 중심으로 경로 

도형을 나타낸 것은 Figure 2와 같다. 경로모형의 경로 모수치

에서 결혼 생활 만족에 유의하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경로는 우

울(β=-.27, p<.001)이었고, 양육 스트레스에 직접적으로 유의

미한 영향을 준 경로는 우울(β=.35, p<.001)이었다. 부모-자녀 

애착에 유의하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경로는 우울(β=-.10, p= 

.012), 결혼 생활 만족(β=.12, p<.001)과 양육 스트레스(β= 

-.09, p=.009)로 나타났다. 아동방임 및 학대에 직접적으로 유

의한 영향을 준 경로는 우울(β=.23, p=.006), 양육 스트레스(β
=.10, p=.006)와 부모-자녀 애착(β=-.17, p=.020)이었다. 

3) 경로 모형의 효과 분석 

전체 집단에 대한 경로 모형의 측정 변수 간의 영향 관계를 

직접 효과, 간접 효과로 분해하여 살펴보기 위해 추정된 경로계

수의 효과를 분해한 결과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우울은 결혼 생활 만족에 대해 유의한 직접적인 효과를 가지

고 결혼 생활 만족에 대해 7.4%를 설명했고,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양육 스트레스를 12.4%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자녀 애착에 대한 효과를 살펴

보면 우울, 결혼 생활 만족, 양육 스트레스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변수였다. 이 중 부모-자녀 애착에 상대적으로 높은 총효

과를 보였던 우울은(β=-.16, p=.007) 결혼 생활 만족을 매개로 

하는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β=-.06, p=.012). 이

들 변수는 영유아기 아동 부모-자녀 애착을 4.8% 설명하였다. 

아동방임 및 학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직접효과를 나타낸 것

은 우울, 양육 스트레스, 부모-자녀 애착이었다. 이 중 우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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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tandardized Estimates of the Path Model (N=1,062)

Endogenous variable Exogenous variable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SMC

β (p) β (p) β (p) %

Marital satisfaction Depression -.27 (.002) - -.27 (.002)  7.4

Parenting stress Depression .35 (.015) - .35 (.015) 12.4

Attachment Depression
Marital satisfaction
Parenting stress

-.10 (.012)
.12 (.014)

-.09 (.009)

-.06 (.012)
-
-

-.16 (.007)
.12 (.014)

-.09 (.009)

 4.8

Child neglect & abuse Depression
Marital satisfaction
Parenting stress
Attachment

.23 (.006)
-

.10 (.006)
-.17 (.020)

.06 (.006)
-.02 (.013)
.02 (.007)

-

.29 (.005)
-.02 (.013)
.12 (.007)

-.17 (.020)

12.0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s.

Figure 2. A path diagram of the study. Model fit statistics: x2 (2)=3.84, p=.15, GFI=.99, CFI=.99, NFI=.99, TLI=.98, RMSEA=.02
with 90% CI[.00,.07]. Solid lines represent statistically significant standardized path coefficients (*p＜.01, **p＜.001); Error var-
iances appear in small circles. 

아동방임 및 학대에 대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β=.23, 

p<.001), 결혼 생활 만족, 부모-자녀 애착, 양육 스트레스를 통

한 간접효과(β=.06, p=.006)와 총효과(β=.29, p=.005)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이 결혼 생활 만족, 부모-자녀 애착, 양육 

스트레스를 매개로 아동방임 및 학대로 이르는 경로는 아래의 

4가지로 나타났다. 

우울에서 결혼 생활 만족과 부모-자녀 애착을 통해 아동방

임 및 학대로 이르는 경로를 통해 설명되는 효과는 .006 (.27× 

.12×.17=.006)이었으며, 우울에서 부모-자녀 애착을 매개하

여 아동방임 및 학대로 이르는 경로를 통해 설명되는 효과는 

.017 (.10×.17=.017)로 나타났다. 우울에서 양육 스트레스와 

부모-자녀 애착을 통하여 아동방임 및 학대로 이르는 경로를 

통해 설명되는 효과는 .005 (.35×.09×.17=.005)였고, 우울에

서 양육 스트레스를 매개로 하여 아동방임 및 학대로 이르는 경

로를 통해 설명되는 효과는 .035 (.35×.10=.035)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울에서 아동방임 및 학대로 이르는 직접적인 경로의 

영향이 가장 컸으며 간접 효과 중에서는 부모 우울이 심할수록 

양육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아동방임 및 학대를 할 가

능성이 높음을 제시하는 경로의 효과가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

났다. 

양육 스트레스는 아동방임 및 학대에 대해 직접효과 외에도 

부모-자녀 애착을 매개로 하는 간접 효과(β=.02, p=.007)와 총

효과(β=.12, p=.007)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생활 만족

은 아동방임 및 학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으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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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ath Estimates of the Research Variables according to Age Group of Children

Endogenous variable
Exogenous 
variable

Infants (n=489) Toddlers (n=573)

 B  β SE CR  B  β SE CR

Marital satisfaction Depression -.03 -.30 .00 -6.91*** -.02 -.25 .00 -6.13***

Parenting stress Depression .33 .36 .03 8.43*** .32 .35 .03 8.92***

Attachment Depression
Marital satisfaction
Parenting stress

-.05
.46

-.02

-.12
.12

-.04

.02

.17

.02

-2.42*
2.61**

-0.77

-.03
.45

-.05

-.08
.12

-.14

.02

.16

.01

-1.87
2.79**

-3.13**

Child neglect & abuse Depression
Parenting stress
Attachment

.00

.00
-.01

.19

.03
-.15

.00

.00

.00

4.12***
0.62

-3.32***

.01

.01
-.01

.24

.15
-.17

.00

.00

.00

5.91***
3.68***

-4.33***

Model fit: x2=5.24, df=4, p=.264, GFI=.99, CFI=.99, NFI=.99, TLI=.98, RMSEA=.01

df=degree of freedom; GFI=goodness of fit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NFI=normed fit index; TLI=tucker-lewis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p＜.05, **p＜.01, ***p＜.001. 

모-자녀 애착을 통해 아동방임 및 학대에 간접적인 영향(β=-.02, 

p=.013)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방임 및 학대에 이르

는 변수 간 관계들의 설명력은 아동방임 및 학대를 12% 설명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아동 연령대에 따른 다중집단분석 결과

1) 연구모형에 대한 아동 연령대별 모형 적합도 비교

아동의 연령대에 따라 심리사회적 변인들과 아동방임 및 학

대 경로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0~2세, 3~5세’ 집단으로 구분하

여 다중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변수인 우울, 결혼 생활 만

족, 양육 스트레스, 부모-자녀 애착 및 아동방임 및 학대 경로가 

아동 연령대별로 다르다고 가정하는 무제약 모형과 추가적인 제

약을 통해 연령집단 간 심리사회적 변인들과 아동방임 및 학대

의 경로가 같다고 가정하는 제약모형을 비교하였다. 무제약 모

형(x2=5.24, df=4, p=.264, GFI=.99, CFI=.99, NFI=.99, TLI= 

.98, RMSEA=.01)이 제약 모형(x2=78.64, df=17, p<.001, GFI= 

.97, CFI=.84, NFI=.81, TLI=.81, RMSEA=.58)에 비해 모형적

합도가 상대적으로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x2차이와 CFI

값의 차이를 통한 모형 비교 검증을 실시한 결과, x2차이 검증에

서 x2=73.40 (SD=13), p<.001, CFI값의 차이가 .15로 기준치 

.01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28] 무제약 모형과 제약 모형이 서로 

다른 모형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자료에 가장 잘 부합하는 모

형으로 본 연구의 심리사회적 변인들과 아동방임 및 학대 간의 

경로가 아동 연령대 별로 다르다는 무제약 모형을 선택하였다. 

2) 연구 모형의 아동 연령대 별 경로계수

양육자가 돌보는 아동의 연령대에 따라 각 변인들 간 경로계

수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 지 검증하였다. 영아기(0~2세)인 유

아기(3~5세)로 집단을 구분하여 각각의 경로계수 추정치를 

Table 3과 Figure 3에 제시하였다. 영아기 아동의 부모의 경우 

부모-자녀 애착에 대한 우울의 영향력이 유의미하게 나타났지

만(β=-.12, p=.016), 유아기 아동의 부모의 경우 우울은 부모-

자녀 애착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β=-.08, p= 

.061). 한편, 유아기 아동의 부모의 경우 양육 스트레스는 부모-

자녀 애착(β=-.14, p=.002)과 아동방임 및 학대(β=.15, p<.001)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영아기 아동의 

부모의 경우 양육 스트레스는 부모-자녀 애착(β=-.04, p=.442)

과 아동방임 및 학대(β=.03, p=.533)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지 않았다. 

논 의

본 연구는 2013년도 아동종합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영

유아를 돌보는 양육자의 우울, 양육 스트레스, 결혼 생활 만족, 

부모-자녀 애착과 같은 심리사회적 요소와 아동방임 및 학대 

간의 경로를 탐색하고 아동의 연령대별로 경로계수의 차이가 

있는 지 확인하기 위해 영아기(0~2세)와 유아기(3~5세)로 구

분하여 다중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아동방임 및 

학대를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양육 환경 혹은 가족 지원 전략을 

강구하기 위한 통찰력을 제공하고자 한다. 

경로모형에서 영유아를 양육하는 주양육자의 아동방임 및 

학대에 직접적인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우울, 양

육 스트레스, 애착이었다. 즉, 주양육자가 우울, 양육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자녀와의 애착이 낮을수록 방임 및 

학대 가해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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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Path models according to age group of children. Solid lines represent statistically significant standardized path co-
efficients (*p＜.05, **p＜.01, ***p＜.001); dashed lines represent non-significant standardized path coefficients. 

아동방임 및 학대와 긴밀한 관련성을 지닌 예측 요인으로 보고

된 우울[8,12], 양육 스트레스[7,10,11], 부모-자녀 애착[2,3,15] 

변인을 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결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아동방임 및 학대에 대한 총효과가 가장 높은 

변인은 우울이었고, 양육 스트레스, 애착, 결혼 생활 만족 순으

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들은 아동방임 및 학대를 12.0% 설명

하였다. 변인들 별로 직 ․ 간접 효과 수준에 대한 결과를 논의하

자면, 먼저 우울은 아동방임 및 학대에 직 ․ 간접적인 영향을 모

두 나타내었으나 여러 경로를 통한 간접적인 영향보다 직접적

인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영유아 부모의 우울은 자

녀 방임과 학대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영아 자녀를 둔 아버지가 우울 증상을 호소할 경우 신체

적 학대를 할 확률이 4배 높으며[12], 3~5세 유아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우울은 방임의 중요한 예측인자로 우울이 없는 부모

보다 방임을 할 확률이 2배 높았다는 연구결과[8]와 유사했지

만, 유아 어머니의 우울은 언어적 학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고한 결과[11]와 차이가 있다. 유아 어머니

만을 대상으로 한 Park[11] 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영유아 부모

를 포함하며, 언어적 학대를 포함하는 정서적 학대 및 신체적 

학대 행위 그리고 방임을 측정 변수로 반영한 도구 차이로 인해 

결과 해석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

로 건강관리 전문가는 산전 교육, 출산 후 병원 퇴원 교육, 산후 

조리 센터나 영유아 보육 시설 등에서 부모를 접할 때 아동방임 

및 학대 예방 교육 내용에 부모 정신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하

고, 부모의 우울 정도를 사정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산전, 산후 

우울을 겪는 부모가 회복하고 서로 긍정적인 심리 정서를 공유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기반의 부모 심리 상담 서비스가 강화되

어야 할 것이다. 특히 미숙아를 출산한 부모와 같이 취약한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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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을 대상으로 신생아 집중 치료실 퇴원 후에도 지속적으로 가

족에 대한 심리 사회적 지지와 양육 환경을 살피는 추적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된다[13]. 우울 증상이 심한 부모 중 학

대 가해력과 어린 시절 학대 피해 경험으로 외상적 잔상[6]이 

있는 경우에 우울 증상에 대한 모니터링뿐 아니라 가정에서 방

임 및 학대 방지 모니터링이 실시되어 학대 사례를 조기발견 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아동방임 및 학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변인인 

양육 스트레스는 우울이 아동방임 및 학대로 가는 경로를 매개

하는 간접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후 우울의 경우 양

육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10,11,29], 출생 후 모

성 우울과 스트레스 간의 상관성을 산후 3, 7, 14개월로 살펴본 

종단 연구에서[29] 부모 역할 및 책임과 관련된 디 스트레스, 자

녀 기질과 특성으로 인한 양육 어려움이 우울에 영향을 미쳤다

는 결과를 지지한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부모 우울 증상이 심

할수록 영유아 자녀를 돌보면서 오는 스트레스와 소진을 경험

하기 쉬워 아동의 필요와 요구에 반응하는 민감성이 감소하거

나 부적절한 상호 작용 및 양육 방식을 통해 애착 형성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쳐 방임 또는 학대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산전, 산후 관리 기관 또는 아동 관련 

기관에서 가족지지 프로그램에 부모 우울 조기 스크리닝을 포

함하여 우울 고위험군에 대해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건설적인 

대처와 성숙한 양육법 교육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 이 때, 

아동의 발달 특성 및 부모 양육 스트레스의 원인에 대한 개별적 

사정을 통해 스트레스 원을 실질적으로 해소시킬 수 있는 맞춤

형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세 번째로 아동방임 및 학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부모-

자녀 애착은 우울, 양육 스트레스가 아동방임 및 학대로 가는 

경로를 매개하는 간접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영유아를 양

육하는 주양육자의 우울과 양육 스트레스가 자녀와의 애착 형

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아동을 방임하거나 학대를 하는 것

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애착을 아동방임 및 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보는 선행연구[2,3,15] 및 3~5세 유아 어머

니의 긍정적인 정서와 낮은 양육 스트레스가 안정 애착 형성에 

영향에 미쳤다는 선행연구[19]를 지지한다. 애착은 아동과 양

육자 간의 강하고 안정적인 정서적 유대감으로서 양육자가 아

동의 요구와 반응에 대한 민감성을 기반으로 즉각적 관심과 주

의를 기울일 때 발달하는 사회적 관계이다[14]. 이러한 관점에

서 미국 보건후생부의 아동국이 제시한 가이드[2]에서 보살핌

과 애착(nurturing and attachment) 개념을 방임 및 학대를 예

방하며, 아동의 건강한 뇌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6가지 보호 요

인 중 하나로 선정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아동방임 및 학대와 

대뇌 발달의 연관성을 고찰한 Glaser[3]에 따르면 애착은 스트

레스를 방어하는 완충제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영아 초기부

터 아동의 성장 발달에 대한 정보 제공과 함께 자녀와 상호작용 

시 모성 민감성 강화를 통한 부모-자녀 애착 증진 프로그램이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 아동을 부모의 방임 및 학대로부터 보

호하기 위한 예방적 중재와 국가 정책 개선의 일환으로 독일에

서 시행된 단기 애착 기반 중재는 모성 민감성과 영아의 정서적 

발달에 효과적이었다[15]. 부모-자녀 애착은 정상 만삭아 뿐 아

니라 신경행동학적 발달 문제와 합병증에 취약한 미숙아 영아 

부모의 역할 발달 증진에 기여하는 요인이므로[13] 의료 사각

지대나 사회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위한 아동방임 및 학대 

예방 중재에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본다. 

최근 아동방임 및 학대가 한국 사회정치적 이슈로 부각되면

서 의료 기관과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조기 예방 중재에 대한 

관심과 추진이 시급한 상황에서 본 연구결과는 매우 의미가 있

다고 생각된다. 부모-자녀 애착 증진에 초점을 두는 관계 중심

적 접근은 아동방임 및 학대 예방 뿐 아니라 아동의 전인적 발

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영유아기 아동 가족의 건강성

을 도모하는 중재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측면으로 보인다. 

다만 출산 후 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추적 관리가 미흡한 국내 

현실에서 생애 초기 애착 강화 중재 설계 시, 방임 및 학대 고위

험군 가정을 선별하기 위한 방법으로 의료적 방임에 해당할 수 

있는 영유아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미실시 여부 스크리닝을 이

용하는 전략이 효과적이라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포함된 외생 변수 중 주양육자의 결혼 생활 만

족은 아동방임 및 학대에 대한 유의한 간접 효과를 나타냈는데, 

우울 및 부모-자녀 애착 간의 매개 변인으로 작용하여, 우울을 

호소하는 부모는 결혼 생활에 대한 불만족을 느끼고 자녀와의 

애착 형성 어려움을 느끼게 되어 자녀를 방임 혹은 학대할 가능

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우울과 결혼 생

활의 질은 상호간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23] 우울

이 출산 후 6개월에서 30개월 사이 부부 관계의 만족도를 저해

하며[22], 임부가 결혼생활에 만족하는 경우 태아에 대한 애착

이 높았고[21], 파트너와의 관계가 부모-자녀 유대감 형성에 대

해 유의미한 예측 인자로 나타난 연구결과[16] 및 부부 갈등이 

적게 경험할수록 유아가 안정 애착을 형성했다는 선행연구

[19]와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오늘날 가족 체계가 핵

가족화 되며 결혼 생활 만족은 개인의 삶의 질과 건강한 가족의 

원동력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자녀 양육 행위에 서로 영향을 주는 상호 보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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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를 돌보는 양육자의 방임 및 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 사회적 요인 탐색

관계에 있는 부부의 결혼 생활 만족은 부모-자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 및 애착 형성에 기여해 아동방임 및 학대에 예방하는 

열쇠가 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따라서 산후 우울에 취약한 

시기인 부모 역할 이행 시기에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상호감

정을 존중, 이해, 표현하는 의사소통 전략에 대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격려하여 부부가 함께 우울을 극복하는 전략이 필

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다만, 직장을 다니는 부모의 참여를 이

끌어내고 중재 효과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인터넷 또는 스

마트 폰 기반의 중재 전략 등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 

여겨진다. 

영유아를 돌보는 주양육자의 아동방임 및 학대 경로 모형이 

아동의 연령대에 따라 다르고, 연령대에 따라 방임 및 학대 경로

계수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먼저, 0~2세 영아기 아동을 양육

하는 주양육자의 우울은 부모-자녀 애착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쳤지만, 3~5세 유아기 아동을 양육하는 주양육자의 경우 

해당 경로에 대해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아동 연령에 

따른 우울 및 부모-자녀 애착의 평균에 차이가 있는 지 추가적으

로 독립 t-test를 시행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두 

군이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 부모는 출산 후 부모 역할로

의 이행을 겪으며 불확실성, 불안정, 긴장과 같은 심리적 고통과 

가족 관계의 변화 등을 경험하는 삶의 과도기를 보낸다는 점에

서[22] 우울의 영향이 유아기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보다 더 민

감하고 클 수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Kwon과 Bang[21]의 연

구에서 임부의 우울과 모-태아 애착 간 상관성이 유의하지는 않

았으나 r값이 -.13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영아기 아동 부모의 우

울이 심할수록 부모-자녀 애착이 유의하게 낮게 나와(r=-.17, 

p<.001) 부모의 부정적인 심리 정서적 상태가 자녀와의 상호작

용과 유대감 형성을 방해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

고 있으며 그러한 영향력이 산전보다 산후 영아를 직접 돌보는 

시기에 더욱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유아 부모의 경우 우울이 직접적으로 부모-자녀 애착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점은 우울 이외에 결혼 생활 

만족, 양육 스트레스와 같은 다른 내적, 외적 요인이 더 큰 영향

을 미쳤기 때문이라 예상할 수 있다. 다만 아동종합실태조사에

서 애착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문항이 ‘말이나 웃음 등에 

대한 반응’, ‘신체 접촉’, ‘눈 맞춤’, ‘상호 작용하는 동안 함께 웃

음’ 4문항이었는데, 자유로운 신체 움직임과 급속한 언어 획득

으로 부모와의 대화, 친구와의 접촉 등 사회성 발달을 특징으

로 하는 유아기 아동과의 애착을 측정하는데 제한점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추후 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를 대상으

로 우울과 애착 간의 관련성을 검증할 때, 3~5세 아동 발달과 

특성을 반영하는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된 도구를 이용한 연

구를 진행할 것을 제언한다. 

두 번째로 차이가 났던 경로는 양육 스트레스-애착 경로로, 

유아 부모의 경우 양육 스트레스가 부모-자녀 애착에 직접적으

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영아기 아동의 부모는 β값이 -.04

였고 유의미하지 않았다. 0~3세 자녀를 돌보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Noh와 Hwang[24]

의 연구에서 부모 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 스트레스, 타인 양육

에 대한 죄책감을 포함하는 양육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녀와 

긍정적인 애착을 형성했던 결과와 대조되었다. 그리고 양육 스

트레스는 아동방임 및 학대를 유발하는 위험 요인이라는 것은 

여러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으나[7,11] 본 연구에서 유아 부

모의 경우 높은 양육 스트레스가 방임 및 학대에 영향을 미쳤던 

반면, 영아 부모의 경우 유의한 경로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영아를 돌보는 부모의 방임과 학대에 우울, 결혼 생활 만

족, 부모-자녀 애착과 같은 심리 사회적 요인의 영향을 더욱 민

감하게 받는 것이라 예측해 볼 수 있고, 추후에는 최근 영아 애착 

형성을 설명하는 변인으로 중요하게 다뤄지는 영아 어머니의 

어린 시절 학대 및 방임의 외상적 경험 잔상[6] 등을 고려할 필요

가 있다고 본다. 영아기 아동은 양육자에 대한 의존성이 크다는 

측면에서 부모 역할 요구와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에 부모들이 

자신의 생활의 많은 부분을 포기하고 하고 싶은 일을 거의 못한

다고 느끼며, 자녀를 돌보는 데 괴로움과 스트레스를 호소할 수 

있다. 하지만 자녀 출산이 주는 기쁨과 행복이 스트레스의 부정

적 영향을 완충시키고, 양육 스트레스와 부담감을 필연적으로 

따르는 부모 역할 발달의 과정으로 수용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

고, 부모-자녀 애착이나 아동방임 및 학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가

져오지 않을 수 있으리라 유추해 볼 수 있다.

반면, 영아 부모와 달리 3~5세 유아 부모는 양육 스트레스가 

심할 경우 자녀와의 애착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

는데, 이러한 결과는 유아 어머니의 발달과 적응과 관련된 양

육 스트레스가 유아의 안정 애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를 지지한다[19]. 유아는 발달 특성 상 자율성 및 주도성을 

가지고 애착 대상과 분리를 감당하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또한 

부모가 유아에 대해 활동성이 강하다, 까다롭다, 변덕스럽다, 

기분 변화가 심하다 혹은 주위가 산만하다 등의 기질적 특성을 

파악하게 되고 그와 관련된 상호 작용 어려움이 애착 형성에 반

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유아 부모의 양육 스

트레스와 관련해서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는 조기 교육 

열풍 영향[19]이 자녀의 학습 기대와 성취 압박감 및 경제적 부

담으로 이어져 과중한 양육 스트레스로 다가올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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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본다. 그러므로 자녀의 연령에 따른 발달 특성과 기질에 대

한 이해를 돕는 산전, 산후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양육 정보 공

유 및 스트레스 관리에 효과적인 자조 모임을 적극 지원할 필요

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연령대 별로 차이를 보였던 경로계수는 양육 스

트레스-아동방임 및 학대 경로로, 유아기 아동을 돌보는 주양

육자의 경우 양육 스트레스가 방임 및 학대에 직접적으로 부정

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영아를 돌보는 주양육자의 경우에는 β
값이 .03로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유아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언어적 학대에 영향을 미쳤던 국내 연구[11]

를 지지한다. 반면, 양육 스트레스가 아동방임 및 학대에 큰 영

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이라고 밝힌 Stith 등[7]의 메타 분석 결

과에 대해서는 양육 스트레스가 아동방임 및 학대에 미치는 영

향을 살펴볼 때 아동의 연령대 별로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

해야 한다는 반론을 제시할 수 있고, 다양한 인구 표본 집단 및 

아동의 발달 특성에 따른 하위 집단 별 반복 검증을 통해 방임 

및 학대에 대한 예측 인자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함을 암시한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전체 집단에서 양육 스트레스

와 방임 및 학대 간의 상관 계수 r값이 .19로 어느 정도 약한 상

관성을 띄고 있어 양육 스트레스가 성장기 아동의 생존과 안녕

을 위협할 수 있는 방임과 학대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

사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방임 및 학대를 직접적으로 예방할 

수 있고, 양육 스트레스가 아동방임 및 학대에 미치는 영향을 

완충시킬 수 있는 지역 사회 서비스[30]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산전 ․ 산후 교육, 홍보, 병원- 지역사회 연계가 이루

어질 필요가 있겠다. 

영유아 아동은 방임 및 학대를 스스로 인지하고 신고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므로 아동방임 및 학대 예방을 위한 부부 출

산 예비 교육이 보건소 및 산부인과 등에서 제도화되어 시행되

어야 된다고 본다. 특히, 심리 ․ 정서적 상태가 불안정하고, 어린 

시절 학대 및 방임 피해 경험이 있고, 미숙아 출산 혹은 발달 장

애 아동을 돌보는 부모, 한부모 가정 및 소득과 교육 수준이 낮

은 취약 계층에 속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바람직한 양육 방법과 

아동방임 및 학대에 대한 이해 등을 포함하는 교육 프로그램 지

원 방안이 적극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결 론  및  제 언

최근 ‘아동학대 근절 종합대책’ 수립 및 장기결석아동의 현

황과 안전 확인 의무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등 아동방

임 및 학대에 대한 사회정치적 논의가 활발해졌지만 신고 활성

화, 재학대 방지 등 사후 관리 측면이 보다 강조되고 있다고 본

다. 성장 발달의 결정적 시기인 영유아의 방임 및 학대는 안전

과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이자 뇌신경발달에 치명적인 외상적 

경험이므로, 아동과 가족의 건강한 미래와 행복한 사회를 구현

하기 위해 반드시 근절이 필요하며, 예방이 가능한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주양육자의 아동방임 및 학대를 

예측하는 심리 사회적 요인들을 포함하여 경로 모형을 구축하

였다. 연구결과 영유아를 양육하는 주양육자의 아동방임 및 학

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우울, 양육 스트레스, 부

모-자녀 애착이었으며 총 효과는 우울, 양육 스트레스, 애착, 결

혼 생활 만족 순으로 높았다. 우울은 양육 스트레스, 혹은 양육 

스트레스와 애착, 또는 결혼 생활 만족, 애착을 통해 아동방임 

및 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 집단 분석 결

과, 우울→애착, 양육 스트레스→애착, 양육 스트레스→방임 

및 학대 경로가 아동의 연령대 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므로, 

본 연구 경로 모형을 영유아 가족 집단에 적용할 때 아동의 성

장 발달 특성 및 가족의 생애 주기를 고려해야 하겠다. 또한, 다

양한 인구 표본 및 세부적인 하위 집단에 대한 반복 검증을 통

해 아동의 연령대 별 방임 및 학대의 예측 인자 차이를 설명하

는 논의가 활발해 질 필요가 있다. 

모자 보건 및 영유아 건강관리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간

호사는 영유아 부모의 아동방임 및 학대 사정 및 예방 프로그램

을 계획할 때 양육 환경 사정 뿐 아니라 양육자의 우울 스크리

닝을 포함하고, 부모 교육 시 부모 정신 건강의 중요성 및 부부 

간 감정 표현과 의사소통 전략을 다루며 필요시 부모 심리 상담 

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이 시급하다. 취약 계층 대상으로 가족 지

원 정책 강구 시 아동의 발달 특성 및 양육 스트레스 원인에 대

한 사정을 통한 맞춤형 지원과 성숙한 양육법 교육, 심리 사회

적 지지를 돕는 자조 모임 연계와 양육 환경에 대한 지속적 추

적 관찰이 제도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더불어 생애 초기부터 양

육자의 민감성 강화를 기반으로 하는 애착 증진 프로그램을 방

문 간호 서비스에 반영하는 것은 아동방임 및 학대 예방의 효과

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성장기 아동의 발달과 가족 건강성을 위

해 필수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다만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2013년 아동종합실태조사로 

1개년도 자료를 포함하므로 결과에 대한 인과적인 추론이 제

한적이라 생각된다. 또한 아동방임 및 학대의 위험 요인 중 사

회 경제적 수준, 학력, 취업 여부, 사회적 자본 등 주양육자의 인

구 사회학적 특성과 아동 특성 중 자녀의 성별, 장애 여부 등을 

함께 분석하지 못했다. 또한 이차 자료분석의 한계점으로 종속

변수인 결혼생활만족이 단일 문항으로 측정되어 포함된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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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를 돌보는 양육자의 방임 및 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 사회적 요인 탐색

으로 사용되어 결혼 생활 만족의 다양한 차원을 반영하기에 제

한이 있고, 부모를 대상으로 방임 및 학대 가해 경험을 자가 보

고식 도구로 측정하였으므로 민감한 주제인 만큼 양육자가 면

접관의 설문조사 당시에 진정성 있는 응답보다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대답을 하는 사회적 반응 경향(social response bias)

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며, 본 연구에 반영된 측정도구

의 적합성을 ⍺계수만으로 평가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

속 연구에서는 2차 자료분석으로 인한 본 연구의 한계점을 개

선하여 부모와 자녀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하고, 연령대 

별로 타당하고 신뢰도가 확보된 도구를 이용하여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검증하는 종단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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